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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해번쩍 서해번쩍 

천하는 이제 셋으로 나뉘었습니다. 조조의 위나라, 유비의 촉나라, 손권의 오나라. 적벽대전 이후 이 세 나

라는 크게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. 물론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, 나라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그런 

커다란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세 나라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

촉나라를 치려니 위나라는 오나라가 걱정되었어요. 그렇게 천하는 세 나라로 나뉘어 한동안 균형을 이루

어요. 마치 솥의 세 다리처럼 균형을 이룬 이 상태를 삼분정립三分鼎立이라 합니다. 정鼎은 바로 옛 청동

기 솥을 말해요. 

그렇게 세 나라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힘을 다투는 과정에서 관우가 세상을 떠납니다. 위나라와 오나라가 

몰래 힘을 합쳐 갑작스레 촉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. 이어서 장비도 세상을 떠나고, 그 충격에 유비도 뒤

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. 함께 죽자던 그들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. 이렇게 유비 삼형

제를 연이어 허망하게 잃은 촉나라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. 세 영웅을 잃었으니 촉나라의 힘이 약해질 수

밖에요.  

유비는 세상을 떠나면서 제갈량에게 뒷일을 부탁합니다. 자신의 어린 아들은 물론 촉나라 전체를 제갈량

에게 맡겼어요. 제갈량은 마음을 다해 촉나라를 이끌었습니다. 오래도록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고, 

힘을 길렀어요.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. 그렇게 제갈량 덕택에 촉나라는 위기를 무사히 

넘기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

제갈량은 유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. 오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북쪽으로 위나

라를 공격하기로 했어요. 목표는 옛 한나라의 수도 장안이었습니다. 북쪽(北)으로 군대를 일으켜 정벌(伐)

을 떠난 이것을 북벌北伐이라고 해요. 제갈량의 북벌은 위나라에게 큰 위협이었어요. 힘을 기른 촉나라

의 군대에, 제갈량의 지략이 더해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. 결국 위나라 군대는 제갈량에게 거듭 패배하고 

말아요.  

제갈량의 지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흥미로운 소문마저 더해졌어요. 제갈량이 마음을 먹으면 비를 내리

게 하고 바람을 불러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의 빼어난 지략에 패한 위나라 군사들이 널리 소문을 

퍼뜨렸습니다. 이 소문을 들을 위나라 군사들은 겁에 질려 버렸어요. 나중에는 신출귀몰神出鬼沒, 마치 귀

신과도 같다며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는 병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. 과연 이 제갈량을 어떻게 막을 수 있

을까! 

神 出 鬼 沒
신 출 귀 몰

神 出 鬼 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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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이 위나라를 져버리지 않았는지 위나라에도 영웅이 있었습니다. 바로 사마의라는 인물이 그 주인공

입니다. 그는 신출귀몰한 제갈량의 지략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. 대신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힘을 들

였습니다. 제 아무리 신출귀몰 대단한 제갈량이라고 해도 싸움에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

요. 제갈량을 이길 수는 없으니, 지지 않는 길을 찾은 것이지요.  

천하의 제갈량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지지 않는 길을 택한 사마의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. 그처럼 상대하

기 까다롭고 꺾을 수 없는 상대를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 해요. 지금도 겨루어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일컫

는 말입니다. 결국 신출귀몰 제갈량도 난공불락의 상대를 맞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. 그렇게 제

갈량의 북벌은 실패로 돌아갑니다.  

2. 그래도 꿈을 잊을 수는 없지 

비록 북벌은 실패했지만 제갈량은 다시 기회를 노립니다. 거듭해서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해요. 그

때마다 위나라에는 사마의가 제갈량을 맞아 단단히 수비를 합니다. 제갈량의 공격과 사마의의 수비. 결

국 이 둘은 승부를 내지 못해요.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.  

<삼국지>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갈량을 사랑하게 되는데, 이는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예

요. 제갈량은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. 촉나라에서 제갈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

은 없었어요. 유비, 관우, 장비 삼형제는 세상을 떠났고 그들과 더불어 전장을 누볐던 인물들도 하나 둘 

세상을 떠났습니다.  

難 攻 不 落
난 공 불 락

難 攻 不 落

出 師 表
출 사 표

出 師 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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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제는 어렸고 제갈량이 모든 일을 맡았어요. 만약 제갈량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를 막을 수 있는 사

람은 없었을 거예요. 마음만 먹었다면 제갈량은 동탁, 조조와 같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천하에 이름

을 떨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제갈량은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. 유비가 남긴 

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요. 

제갈량은 한 편의 글을 지어 자신의 마음을 어린 황제에게 전합니다. 이 글의 제목은 '출사표', 전장에 나

가며 쓰는 글이라는 뜻이예요. 이 글에는 제갈량의 진심이 담겨있어 읽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줍

니다. 훗날 수많은 사람이 이 글을 좋아했어요. 지금도 옛 촉나라의 수도, 청두成都시의 제갈량 사당에 가

면 벽에 새겨진 이 글을 읽어볼 수 있답니다.  

이후 '출사표'는 싸움터와 같이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이 내놓는 다짐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어요. 예를 

들어 곧 열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마다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한마디씩 할 수 있겠지

요. 이를 '출사표'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출사표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? 

제갈량의 출사표에는 어린 황제에게 남기는 충고의 말도 담겨 있어요.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말이면 되지 

충고를 남길 것은 무어람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갈량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왜냐

하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늘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. 제 아무리 신출귀몰한 제갈량이라고 해도 

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.  

<출사표>에 실린 제갈량의 충고를 한 부분 옮깁니다. '능력있는 신하를 가까이하고 보잘것없는 이를 멀

리 하십시오.(親賢臣 遠小人)' 뻔한 말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. 바로 앞서 한나라 황

제가 이를 반대로 했기에 망했으니까요. 한나라 황제는 보잘것없는 이를 가까이하고, 능력있는 신하를 멀

리 두었어요.(親小人 遠賢臣) 그러나 제갈량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촉나라 황제 역시 보잘것없는 이를 가까

이하고 말지요. 결국 촉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밖에. 그러나 이는 제갈량도 세상을 떠나고 한참 

뒤의 일이긴 합니다. 그 뒷 이야기는 <삼국지>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에 나누도록 하지요.  

親 賢 臣 遠 小 人
친 현 신 원 소 인

親 賢 臣 遠 小 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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